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는 모험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는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승리자로서 8년을 머문 후에

다시 머나먼 고향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이유는끊임없이자신을삶의경계로나아가게하는도전과역경, 그리고용기의드라마

이기때문이다. 어쩌면모험을갈망하는인간의원초적인욕망은수만년전아프리카를등지고

세계의대륙으로뻗어나간생존의원동력이기도했을것이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야 했

다. 하지만 요정들의 아름다운 환영과 노래 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스스로몸을바다에던져버리고만다. 오디세우스는부하들의귀를밀랍으로단단히막아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게 하고, 자신은 돛에 밧줄로 단단히 묶은 후 절대 풀지 못하도록 명령

한다. 세이렌섬을지나는동안요정들의아름다운환영과노랫소리에오디세우스는견딜수없는

고통으로몸부림쳤지만, 부하들은명령을지켰고, 배는무사히해협을빠져나올수있었다.  

우리는왜가보지않은곳을그리워하며먼길을떠나는것일까? 그것은지금의나를넘어서또다른나를

찾고 싶은 강한 내적 열망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환원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다. 하지만 고된 여정에 유혹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도사

린다. 그리고유혹하는것들은언제나달콤하다. 우리에게귀를막을수있는밀랍과자신을밧줄로동여매는결연한의지가필요한이유다. 

유혹을이겨낼수있는힘은어디서나오는가? 그것은분명흔들리지않는일관된방향성과행동을유지하는철학에있을것이다. 그리고철학

은곧삶이라는여행자체의이유가된다. 나는오늘도그런삶의이유를가지고떠나는모험을하고있는가? 지금의나를벗어나새로운나를

찾아떠나는모험의종착지에서우리는또다른나, 좀더‘성숙’된나를만나게될것이다.  

먼여행길의첫걸음을떼는것처럼, 

2015년새로운한해를맞이하며, 돛에자신을단단히묶고떠날준비가되어있는가? 

Leader CEO Message

먼 길을 떠나는 용기: 성숙

독약은 냄새부터 좋지 않은데 반해, 정신적인 독약은 안타까우리만큼 매혹적으로 보인다. _ 레프 톨스토이

* 세이렌의 유혹적인 목소리는 오늘날‘싸이렌’의 어원이 되었다.

“고된 여정에 유혹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도사린다.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은 언제나 달콤하다. 
우리에게 귀를 막을 수 있는 밀랍과 자신을 밧줄로 동여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James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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